
LG-호남, 현대 인수 승인할까?
에틸렌 시장점유율 40%상회 … 나일론필름- PA 분리판단 주목

LG-호남석유화학컨소시엄이현대석유화학인수계약을체결함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승인해줄것인가에

관심이모아지고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시장이 LG 독점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

다.

에틸렌 생산능력은 LG 76만톤, 호남 70만톤으로 호남-LG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면 에틸렌 생

산능력이 240만톤에달해국내전체생산능력 550만톤의 44%에달하게된다.

현대는 에틸렌생산능력 105만톤의나프타분해능력을보유해 130만톤의 여천NCC에이어국내 2위에올라

있다.

따라서 LG와 호남이 현대를 인수해 각자 주력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시장지배력이 한층 커지면서

소규모경쟁기업 입지는 크게줄어들 수밖에 없고, LG가 롯데와화학-유통빅딜을 재추진하게 되면 LG의 석

유화학시장독점이유력하게제기되고있다.

LG는 현대의 PVC/VCM 사업을 인수해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

게되면 Butadiene 생산능력을현재 11만2000톤에서 25만7000톤, SM은 33만톤에서 72만톤으로각각확대된다.

LDPE도 LG는 15만6000톤에서 43만1000톤으로생산능력을대폭확대할수있다.

호남석유화학은 현대에서 HDPE 부문을 넘겨받으면 현재 36만톤인 생산능력을 58만톤으로 키울 수 있고,

PP 생산능력은 44만톤에서 94만톤으로, EG는 40만톤에서 77만5000톤으로확대하는효과를거두게된다.

특히, LG그룹과 롯데그룹은 IMF 당시 LG의 유통부문을 롯데로 넘기고 호남석유화학을 LG로 넘기는 Big

Deal을추진한바있어현대를인수한후빅딜을재추진하게되면 LG의석유화학지배력이강화될전망이다.

에틸렌 뿐만 아니라 LDPE, HDPE, PP, PVC 시장점유율이 50% 안팎으로 상승하게 되고, SM 및 EG도 독

과점상태에이르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수준으로 전락한 다른 석유화학기업들을 하나씩 인수해 독점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짙게

나타나고있어공정위의심사결과에귀추가모아지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12월12일 고합의 필름사업부문을 인수한 코오롱의 기업결합신청에 대해 경쟁제한

성을이유로 2개생산라인중가동라인은제3자에매각하도록하고미가동라인만인수한다는내용으로조건부

승인을해주었다.

그러나 2003년 1월2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고합 가소제 부문과의 기업결합 승인

신청에대해독과점요건에는해당되지만인수되지않으면대안이없어예외로볼만한사유가인정된다고승인

결정을내렸다.

국내 가소제 시장은 동양제철화학이 고합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16.0%에 불과해 결합승인에 별 문

제가없었으나, PA는 양사결합시시장점유율이 48.6%로경쟁기업애경유화(점유율 42.7%)와 함께시장의독

과점도를크게높여기업결합승인여부가관심을끌어왔다.

공정위는 승인결정 사유에서 결합이 승인되지 않으면 PA는 세계적 과잉공급상태여서 동양제철화학이나 애

경유화가아니면인수할대상이 없고, 특히애경유화보다 점유율이 낮은동양제철화학이 인수함으로써상대적

으로경쟁제한성이낮은점을고려해결합을승인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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